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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뜰 마 을 어 린 이 도 서 관
#대전 서구 #공과금,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지원

관저동의 허파인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을 소개합니다.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마을사람들의 자원 활동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

간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어린이의 행복한 성장, 마을사람의 바른 성장, 마을 사람들

의 소통·화합의 장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의 이름은 창가로 햇빛이 밝고 환하게 잘 들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생각해냈습니다. 

이름과 같이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관저동에서 미래를 향해 밝은 꿈을 꾸는 어

린이들에게 찬란한 빛이 되는 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206마흔아홉,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의 2017년은 어떠했나

요?

긴급지원119사업으로 아이들 엉덩이나 이마를 보호할 수 있

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도서관 출입

문이 아이들과 부모님 엉덩이를 자꾸만 세게 밀어서 신발을 벗다

가도 넘어지고, 엉덩이와 이마도 다치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

자분들이 많이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일부 

마을사람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다보니 현관문 공사에 대한 비용 부

담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입장에서 긴

급지원119사업 선정은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용자

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현관문은 안전하게 개폐되어 누구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다운 안전함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해 도서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도서관 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공과금을 지

원받을 수 있어서 한 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서 

불편했던 도서관 전화기, 노후화되어 도서관 업무와 총무를 겸해서 

하기가 힘들었던 컴퓨터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의 지

적인 사랑방으로 이용되는 도서관의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마을에

서 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의 지적•문

화적인 충족을 위한 홍보작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과 마을사람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재

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도서관의 활발한 교육문화적인 활동에 배고

파했는데 긴급지원119사업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다

고 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위한 이러한 지원들이 좀 더 도서관을 도

서관답게 만드는데 지속적이고 폭넓은 영역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내실이 튼튼한 도서관으로 유명

합니다. 그러다보니 정치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마을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도서관의 어려움과 긴급히 보수해야할 사항을 여러 번 

호소해 봤지만 긴급지원119사업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용

자분이 문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어서 긴급지원119사업

으로 보수한 도서관문을 볼 때면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

한, 다른 상가들에 상응하게 부과되는 관리비 때문에 도서관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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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자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

을 받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관에게 긴급지원119사업

의 관리비 지원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 듭니다. 사회적인 흐

름에 따라 도서관의 후원금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이는 긴급지

원119사업과 같은 작은도서관을 위한 지원이 계속해서 있길 바란다

고 말합니다. 이런 좋은 지원은 단발성으로 끝나기엔 너무 아쉽고 

절실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입장에서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는 지원

들이 지속적으로 있길 바랍니다.  

2018년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내실을 더더욱 기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주민들의 자원봉

사활동과 일정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입니다. 2018년도를 

알차게 계획해야하는데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홍보와 도서관의 자체사업을 

통해 마을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참여하여, 해뜰마을어린

이도서관이 마을사람들이 키워내는 교육문화적인 공간임을 인지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봉사가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힘든 일도 많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와 같은 곳도 있습니다. 진정 

‘작은도서관의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